[image: image1.jpg]



법정근로시간단축과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 ①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초과해서 근로하는 것은 안되고, 엄격한 요건아래에서만 초과근로(시간외 근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를 달리 기준근로시간이라고도 하며 연장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이 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줄어든 4시간에 대하여 휴일여부, 유급보장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될 것이냐(당일임금의 100%+연장근로수당50%+휴일근로수당50%),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될 것이냐는 논란이 있다.

현재 판례는 없으나 노동부는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4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총은 주40시간 근무제는 해당사업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설계, 도입하되 토요일은 휴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연장근로수당은 누적된 피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휴일근로수당은 휴가활동,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성격이라며 당연히 연장근로수당(50%)과 휴일근로수당(50%) 둘 다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에 토요일이 휴일임을 반드시 명시하고 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명시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토요일은 유급휴일이어야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무급휴일이더라도 그것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휴일”로 명시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됨

[대법원 1991.5.14. 선고 90다14089 판결]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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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쟁점사항


주5일 근무 인가…주40시간 근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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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상시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사업장으로 오는 7월부터 의무적으로 주5일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실시 기한만 정해졌을 뿐 아직 구체적인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는 2004년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그 쟁점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